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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섹터) 분석 — 자동차·파워트레인 산업의 구조적 전환 

1-1.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재 좌표: 9,170만 대 시대를 열다 

2025년 글로벌 경량차(승용+소형 상용) 판매는 약 9,170만 대(S&P Global Mobility 기준)를 기록하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8,990만 대)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산 기준으

로는 9,290만 대(전년 대비 +3.7%)에 달하여 2017년 역대 최고치(9,500만 대)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병목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Pent-up Demand)가 본격적으로 해

소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S&P Global Mobility는 2026년 글로벌 경량차 판매를 약 9,260만 

대(전년 대비 -0.4%)로 소폭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핵심 배경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발동된 수입 완성차 25% 관세(Section 232)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부품 관세까지 포함하면 산업 전체 관세 비용이 35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됩니다. 여기에 유럽·중국 간 상호 관세 갈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면, 시장 역학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중국은 약 3,290만 대(+10% YoY)를 기록

하며, 내수 성장보다는 수출 급증에 기반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2023년 일본을 추월

한 이래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640만 대가 수출되어 전 세계 자동차 수출의 약 25%

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유럽·동남아·중동 등 전통적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를 의미합니다. 

북미 시장은 관세 영향으로 약 1,530만 대(-1%)의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 직전인 2025년 1분기에

는 "사전 구매(Pull-forward)" 효과로 일시적 판매 급증이 나타났으나, 이후 가격 인상과 소비 심리 위축이 겹

치면서 하반기 판매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약 1,550만 대(+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

고 있으나,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시장 잠식이 변수입니다. 인도는 약 

450만 대(+5.3%)로,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 가속에 힘입어 가장 역동적인 성장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수 시장은 167.7만 대(+2.5%)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는 구조적 성장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신차 효과와 노후 차량 교체 수요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272만 대(-2.3%)

에 그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차량에 적

용되는 미국 관세율이 일본산(15%)보다 10%p 높은 25%(이후 15%로 조정, 다시 25% 위협)라는 점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열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시장 환경은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직무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시장 성장 둔화와 관세 압

박은 OEM들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곧 생산 현장에서의 원가 절

감(CPU, Cost Per Unit 개선), OEE(종합설비효율) 극대화, 품질 비용 최소화로 직결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

술 엔지니어는 이러한 원가 경쟁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1-2. 전기차 시장의 양면성: '성장 둔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구조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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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글로벌 EV(BEV+PHEV) 판매는 약 2,070만 대(+20% YoY)를 기록하며, 전체 경량차 판매의 약 23%

를 차지했습니다. BEV 단독으로는 약 1,460만 대(+29%)를 기록하여, 전체 경량차 판매의 16.1%를 차지했습니

다. "성장 둔화"라는 미디어의 프레이밍과 달리, 절대적인 판매량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2023년의 50-60% 초고속 성장에 비해 성장률이 20-30%대로 "정상화"된 것입니다. 

지역별 EV 시장 구조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BEV 판매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신차 

판매 중 NEV(신에너지차) 비중이 월별 60%를 돌파하는 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이 이미 

"EV가 디폴트"인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YD는 226만 대 BEV를 출하하여 테슬라(약 164만 대)

를 처음으로 제치고 세계 BEV 1위에 올랐으며, NEV 전체(PHEV 포함)로는 46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은 EV 보급률이 국가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신차의 약 95%가 BEV이며, 스웨덴·네덜란

드도 40% 이상입니다. 반면 독일(약 18%), 프랑스(약 17%), 이탈리아(약 8%)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아, 

유럽 전체 평균은 약 2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BEV 판매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약 7.5%로 후퇴했는데, 이는 IRA 세액공제 폐지와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차(xEV)가 내수 판매의 51.8%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HEV) 비중이 76.8%에 

달하여,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한국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 

인프라 부족, 아파트 거주 비율 75%(주차장 충전기 설치 어려움), EV 화재에 대한 불안감 등 한국 특유의 구조

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EV 시장의 지역별 편차는 파워트레인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공장은 내수용 하이

브리드 파워트레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유럽 수출용은 BEV 파워트레인이 필요하며, 미국 수출용은 현지 

생산(조지아)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화성 파워트레인 공장은 ICE 엔진·변속기, 하이브리드 TMED 시

스템, EV용 EDS(Electric Drive System)를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복합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다중 파워트레인 역량"의 배경입니다. 

1-3. 하이브리드의 '역습': 과도기 기술에서 핵심 전략 축으로 

2025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예상 밖의 트렌드는 하이브리드(HEV)의 폭발적 부상입니다. 미국에서 하이브리

드 판매는 전년 대비 약 40% 급증하며 시장점유율 13%(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35% 시장점유율로 가장 많이 팔린 파워트레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과도기 기술"

로 폄하되던 하이브리드가 "장기간 공존할 핵심 파워트레인"으로 재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부상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BEV의 높은 초기 가격과 충전 불안(Range Anxiety)이 여전히 

대중 소비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토요타가 입증한 하이브리드의 실연비(도심 주행 시 

ICE 대비 40-50% 연비 개선)가 고유가 환경에서 경제적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하이브리드는 기존 ICE 

생산라인의 대규모 전환 없이 생산 가능하여 OEM 입장에서 투자 리스크가 현저히 낮습니다. 

기아에게 하이브리드의 부상은 전략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대차그룹의 TMED(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 시스템은 기존 변속기에 전기모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화성 파워트레인 공장의 변

속기 생산라인을 최소한의 투자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기아는 

2025년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전년 대비 70% 급증시켰으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30년까

지 하이브리드/PHEV 10개 모델로 라인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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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하이브리드의 부상은 "ICE 역량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긍정적 신호인 동시에, 

"ICE+전기모터 통합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복합 역량"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TMED 시스템은 엔진

과 변속기 사이에 38kW급 전기모터를 삽입하는 구조로, 기존 변속기 조립 공정에 모터 삽입·배선·냉각 공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순수 ICE 변속기 조립보다 공정 복잡도가 약 30% 높으며, 고전압 안전 프로토콜(48V 마일

드 하이브리드는 제외, 풀 하이브리드는 300V급)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1-4. 규제 환경의 양면성: 전동화 가속과 기술 중립성의 동시 강화 

EU는 2025년부터 2021년 대비 15% CO₂ 감축 기준을 적용하되, 업계의 강력한 로비 결과 3년 평균(2025-

2027) 달성 방식으로 유연화했습니다. 이는 2025년 단일 연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2026-2027년

에 보완할 수 있다는 의미로, OEM들에게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2030년 목표(2021년 대비 

-55%)와 2035년 목표(테일파이프 배출 -90%)는 여전히 강력하며, 이를 달성하려면 EV 판매 비중을 급격히 

높여야 합니다. 

특기할 점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라는 표현이 "90% 테일파이프 배출 감축"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

는 e-fuel(합성 연료)이나 수소 엔진 등 대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술중립적 접근으로, 하이브리드의 장

기 생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Euro 7 기준은 2026년 11월 발효 예정으로, 특기할 점은 기존의 배기 배출(NOx, 

PM 등)뿐 아니라 브레이크 패드와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워트레인 자체보다 브레이크·타이어 시스템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EV의 회생제동 시스템이 브레이크 

패드 마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전동화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환경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IRA 하의 $7,500 신차 EV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종료되고, 중고 EV $4,000 공제도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구매 시 최대 

$10,000 대출이자 공제가 신설되어, "어디서 만드느냐"가 세금 혜택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아 조지

아 공장의 전략적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변화입니다. 조지아에서 생산되는 EV6, EV9, 텔루라이드, 쏘렌토, 스

포티지는 모두 이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 환경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에 따라 자동차 부문 친환경차 보급 목표

가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ICE 판매 금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공해차 구매 의무 비율이 매년 상향되고 있어,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요가 구조적으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가 파워트레인 생산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입니다. EU의 CO₂ 규제 강화는 하이브리드와 

EV 생산 비중을 높여야 하므로, 기존 ICE 전용 라인의 유연 생산(Flexible Manufacturing) 전환을 가속합니다. 

미국의 현지 생산 인센티브는 조지아 공장의 중요성을 높이면서, 한국 본토 공장의 역할을 "내수+비미국 수출"

로 재정의합니다. 이러한 생산 거점 재편은 파워트레인 엔지니어의 글로벌 이동성(해외 파견, 신규 라인 셋업 지

원 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1-5. 파워트레인 밸류체인의 근본적 재편: 엔진에서 배터리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ICE 시대의 자동차 가치사슬에서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은 차량 원가의 약 20-25%를 차지하며, OEM의 핵

심 내재화(In-house) 역량이자 차별화 원천이었습니다. BMW의 직렬 6기통 엔진,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현대차그룹의 Smartstream 엔진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이 영역에서 기아는 현대차그룹의 파워트레인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인 튜닝과 적용(예: 스포티지에 특화된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차별화를 추구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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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로의 전환은 이 가치사슬을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BEV에서는 배터리가 차량 원가의 30-40%를 차지하면

서, 가치의 중심이 엔진/변속기에서 배터리로 이동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파워트레인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010-6,9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ICE 파워트레인이 전체의 76.1%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전동화 파워트

레인의 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으로 ICE의 2-3%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 내부에서도 가치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각각 독립된 

유닛으로 공급되었으나, 현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한 "통합형 전기 파워트레인(Integrated e-

Powertrain)"이 대세입니다. 현대트랜시스가 개발한 EDS(Electric Drive System)가 바로 이 통합형 유닛으로, 

e-파워트레인 시장의 60-65%를 점유하는 주류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에 엔진과 변속기를 각각 생산하던 파워

트레인 공장이, 모터+인버터+감속기 일체형 유닛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트렌드는 파워트레인의 물리적 구성보다 소프트웨어 제어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

니다. SDV 시장은 2034년까지 4,495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자동차 산업 이

익의 최대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대차그룹은 NVIDIA Blackwell GPU 5만 개를 확보하여 2028

년 양산 목표의 Atria AI 기반 SDV를 개발 중입니다. 파워트레인 관점에서 SDV는 모터 토크 제어, 배터리 열관

리, 회생제동 최적화 등이 OTA(Over-the-Air) 업데이트로 지속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치사슬 재편이 파워트레인 공장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협력사(Tier-1) 관계의 변화"입니다. ICE 시

대에는 피스톤(말레), 인젝터(보쉬), 터보차저(보그워너) 등 수백 개 부품을 수십 개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았습니

다. EV 모터 생산에서는 헤어핀 와인딩 장비(닛덴소), 영구자석(신에츠화학), 인버터 IGBT/SiC 모듈(인피니언, 

온세미) 등 새로운 협력사와의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이러한 새로운 공급 생태

계를 이해하고, 부품 품질 관리(SQA) 관점에서 협력사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 스마트 팩토리와 제조 디지털 전환이 생산기술의 언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는 이제 단순한 생산 실행 시스템을 넘어, 실시간 품질 데이터 수집·

분석·경보 기능을 갖춘 "디지털 신경계"로 발전했습니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는 모든 엔진/변속기가 시리얼 넘

버별로 전 공정 이력(가공 파라미터, 체결 토크, 리크 테스트 결과 등)이 추적되며, 필드 클레임 발생 시 해당 유

닛의 전체 생산 이력을 역추적하여 근본 원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신모델 도입 전 가상 라인 시뮬레이션에 활용됩니다. 기아 화성 AutoLand의 파워트레인 

공장은 주요 가공라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새로운 엔진 변형 도입 시 CNC 공구 경로, 사이클타임, 물류 

동선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라인 정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차 도입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IoT 기반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은 CNC 스핀들 진동·전류 센서, 유압 시스템 압력·온도 센서, 절

삭유 유량·농도 센서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시스템

을 통해 비계획 다운타임을 최대 90% 감소시킨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AI/머신러닝은 가공면 비전 검사(실

린더 보어 표면 결함 자동 검출), 가공 파라미터 최적화(공구 수명 vs 품질 트레이드오프), 수요 예측 기반 생산 

스케줄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제조부문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SDF(Software-Defined Factory)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생산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혼류 생산(같은 라인에서 ICE, 

HEV, BEV 파워트레인을 혼합 생산)의 기술적 기반이 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이는 "기계를 



 

@know.youngwoo 

심층 분석 보고서: 기아-생산운영 및 공정기술(파워트레인) 

다루는 엔지니어"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엔지니어"로의 역량 확장을 요구합니다. PLC 프로그래밍, MES 데이터 

분석, SPC 소프트웨어 활용은 이제 "있으면 좋은" 역량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기본 역량입니다. 

1-7.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의 재편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는 전동화와 관세를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강자인 토요타는 

여전히 글로벌 1위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으로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EV 분야에서는 bZ4X의 미온적 반응 등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유럽 최대 완성차 기업으로서 ID 시리즈 EV를 앞세운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과 소프트웨어(Cariad) 개발 난항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독일 내 공장 폐

쇄 및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도 약 58억 달러에 

달합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BEV 시장에서 BYD에 1위를 내주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모델Y 페이스리프트("주니퍼")

로 반등을 노리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에서의 가격 경쟁이 마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가캐스팅, 

4680 배터리 등 제조 혁신 역량은 여전히 업계 벤치마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구 FCA+PSA)는 14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나, 브랜드 간 카니발라이제이션과 

전동화 투자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GM은 북미 시장에서 픽업트럭/SUV 중심의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얼티엄 플랫폼 기반 EV를 확대하고 있으나 속도는 예상보다 느립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기아 양강 구도가 공고합니다. KG모빌리티(구 쌍용), 르노코리아는 틈새 시장에서 특정 세그

먼트를 공략하고 있으나, 전동화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장기적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GM은 쉐

보레 브랜드 하에 트랙스·이쿼녹스 등을 생산하며 니치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자동차 산업 트렌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ICE·하이브리드·EV 3종 파워트레인 공존 시

대"라는 프레임을 활용하되, 단순히 트렌드를 나열하지 말고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재해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의 부상은 기존 변속기 라인에 전기모터 통합 공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

이고, 이는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ICE와 전동화 양쪽의 생산 기술을 모두 이해해야 함을 뜻합니다. 저는 기계공

학 전공으로 가공·조립 기초를 다졌고, 추가로 전기기계 관련 교과목/독학/프로젝트를 통해 모터 구조와 제어를 

학습했습니다" 같은 연결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미국 관세 환경에서 현지 생산 확대(조지아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생산기술 엔지니어의 역할을 연결하

면 깊이 있는 답변이 됩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EV6·EV9를 현지 생산하면서 미국 부품 비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관세 회피뿐 아니라 IRA 대체 인센티브 적격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현지화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기술 이전과 품질 표준 수립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같은 분석은 산업 이해도와 직무 이해

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기아 포지셔닝 — 5강 구도 속 기아의 전략적 선택 

2-1. 현대차와의 형제 경쟁: 공유의 시너지와 차별화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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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의 관계는 자동차 산업에서 독특한 구조입니다. 현대차그룹 산하에서 플랫폼(E-GMP, K 플랫폼, 

N3 플랫폼), 파워트레인(Smartstream 엔진, DCT/AT 변속기, TMED 하이브리드 시스템, EDS), 핵심 기술

(ADA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유하면서도, 디자인·마케팅·채널·가격 정책에서 독립된 브랜드 전략을 추구합

니다. 이는 R&D 비용을 분담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효율적 구조입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 합산 점유율은 11.3%(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기아 단독으로도 85.2만 

대(+7%, 사상 최초 80만 대 돌파)를 판매하여 5.2%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에 거의 근접

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는 기아가 "현대차의 저가 브랜드"에서 "현대차와 대등한 독자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EV 성과에서는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기아 EV6의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40%(12,933대), EV9은 -

32%(15,051대) 급감한 반면, 현대 아이오닉5는 -6%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이는 EV 세액공제 폐

지라는 공통 요인 외에, EV6의 크로스오버 포지셔닝(세단과 SUV 사이의 애매한 위치), EV9의 높은 가격

($54,900 시작가)이 중산층 가정용 SUV 시장에서 가격 저항을 받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

만 EV6의 미국/캐나다 부품 비율은 80%로 2025년 모든 차종 중 가장 높아, 관세 노출이 최소화됩니다. 

기아의 핵심 차별화 포인트는 PBV(Purpose Built Vehicle) 전략입니다. PV5는 eS 플랫폼(400V) 기반의 상용 

전기차로, '2026 올해의 국제 밴'을 수상하고, 유로 NCAP 5성, 기네스 세계기록(최대 적재 상태 693km 주행)

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에는 PBV 전용 플랫폼과 브랜드가 없으므로, 이는 기아만의 차별화된 사업 영역입니다. 

PBV는 라스트마일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특수 목적 차량 등으로 확장 가능하며, 2030년 25만 대 판매 목표

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관점에서 현대-기아 관계의 핵심은 "기술 공유, 생산 독립"입니다. 엔진/변속기의 설계는 

현대차그룹 R&D 센터(남양연구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생산은 각 사의 공장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합

니다. 기아 화성 파워트레인 공장과 현대차 울산/아산 파워트레인 공장은 동일한 설계의 엔진/변속기를 생산하되, 

각 공장의 설비 구성, 레이아웃, 공정 파라미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

는 현대차그룹 전체의 기술 표준을 이해하면서도, 기아 화성 공장의 특수한 생산 환경에 맞는 최적화를 수행하

는 역할을 합니다. 

2-2. 토요타: 하이브리드 제왕의 전략과 기아의 병행 접근 

토요타는 2025년 미국 점유율 15.5%로 세계 최대 완성차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핵심 경쟁력은 하이브리드 기술의 30년 축적(1997년 1세대 프리우스 이래)과, 이를 전 차종에 확대 적용하는 

전략적 일관성에 있습니다. 2026년형 RAV4를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전환하는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

는 비픽업 모델을 ICE 없이 하이브리드만으로 판매한다"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우선 전략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합니다. 첫째, 배터리 원자재(리튬, 코발트, 니켈) 공

급이 전 세계 자동차를 BEV로 전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자원 제약론입니다. 둘째, 하나의 BEV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6대의 PHEV를 만들 수 있으며, 총 CO₂ 감축 효과는 6대의 PHEV가 1대의 BEV보다 크다는 탄소 

효율성 논리입니다. 셋째, 하이브리드는 기존 ICE 생산라인의 80%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 효율이 높다

는 제조 경제성 논리입니다. 

기아 역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를 전년 대비 70% 급증시키며 토요타와 유사한 전략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토요타와 달리 EV 풀라인업(EV2~EV9)을 동시에 전개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

서 차별됩니다. 토요타의 bZ4X EV가 충전 속도·항속거리에서 경쟁 대비 열세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기아 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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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00V 아키텍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효율성과 실용적 항속거리로 '2025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하

며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생산 관점에서 토요타와의 비교는 흥미롭습니다. 토요타는 THS(Toyota Hybrid System)를 자체 개

발·생산하며, 유성기어 기반의 ECVT(Electronic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가 핵심입니다. 반면 현

대차그룹(기아 포함)의 TMED 시스템은 기존 DCT/AT 변속기에 전기모터를 삽입하는 구조로, 토요타와는 근본

적으로 다른 아키텍처입니다. TMED의 장점은 기존 변속기 생산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토요타 

대비 복잡도가 높고 무게가 무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면접에서 "경쟁

사 대비 기아 파워트레인의 강점과 약점"을 묻는 질문에 깊이 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2-3. BYD: 수직통합의 파괴력과 기아에게 미치는 함의 

BYD는 2025년 글로벌 NEV 판매 460만 대, 매출 약 110조 원(RMB 8,040억)을 달성하며 전기차 1위 기업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BYD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블레이드 배터리)·반도체 칩(IGBT/SiC)·전기모터·차량 플랫

폼을 모두 자체 개발·생산하는 극단적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BYD는 경쟁사 대

비 30-40% 낮은 원가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4년 4분기부터는 테슬라를 넘어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BYD의 글로벌 확장은 공격적입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에 46억 달러 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스페인, 세르비

아에도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여, 2025년 EU 판매가 전년 대비 272% 

증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태국, 인도네시아), 중동, 남미에서도 현지 조립 공장을 가동 중이며, 이는 기아의 전

통적 수출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BYD는 미국 시장에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25% 일반 관세에 중국 특별 관세(추가 100%+)가 

적용되어, BYD 차량의 미국 시장 가격은 비현실적 수준이 됩니다. 이는 기아의 미국 시장 방어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기아는 조지아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면서, BYD가 접근할 수 없는 미국 시장에서 EV 점

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BYD의 제조 혁신은 파워트레인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BYD의 e-Platform 3.0은 Cell-to-

Body(CTB)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 팩을 차체 구조의 일부로 통합하며, 이를 통해 차량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입니다. 8-in-1 전기 파워트레인(모터+인버터+감속기+OBC+DC-DC+PDU+BMS+열관리)의 극단적 통합도 

BYD의 원가 우위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통합 트렌드는 기아를 포함한 모든 OEM에게 "부품 수를 줄이고 시

스템 통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생산 기술 혁신을 요구합니다. 

2-4. 폭스바겐과 테슬라: 각기 다른 위기와 교훈 

폭스바겐 그룹은 유럽 최대 완성차 기업이자 ID 시리즈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전동화를 추진한 전통 OEM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4-2025년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BYD 등 로컬 

브랜드에 잠식되어 급락했고, 소프트웨어 자회사 Cariad의 개발 난항으로 차량 출시가 지연되었으며, 독일 내 

인건비 부담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독일 내 공장 폐쇄와 3만 명 이상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도 약 58억 달러에 달하여, "

전동화 투자 + 구조조정 비용 + 관세 비용"이라는 삼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사례는 기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전동화 전환은 반드시 수익성을 동반해야 하며, "

판매량 확대를 위한 가격 인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역량은 자체 개발과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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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을 적절히 병행해야 하며, 모든 것을 내재화하려는 시도는 시간과 비용 초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

임금 선진국에서의 생산기지 유지는 자동화와 생산성 혁신 없이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5년에는 글로벌 BEV 판매에서 BYD에 1위를 내주는 상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

슬라의 제조 혁신 역량은 여전히 업계 벤치마크입니다. 기가캐스팅(Giga Casting)은 70여 개 부품을 1개 주조

물로 대체하여 차체 조립 공정을 혁신적으로 단순화했으며, 이 기술은 현재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여러 OEM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 셀의 자체 생산은 아직 수율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원

가를 크게 절감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Unboxed Process)"는 차량을 모듈별

로 독립 조립한 후 최종 결합하는 혁신적 제조 방식으로, 기존 컨베이어 라인 대비 조립 시간을 40% 단축하고 

공장 면적을 30%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아는 테슬라의 제조 혁신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기가캐스팅 기술을 도

입하여 차세대 EV 플랫폼(IMA eM)의 언더보디에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울산에 전용 주조 설비를 구축 

중입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이는 "기존 주조+가공+조립"의 전통적 파워트레인 생산 프로세스

가 "대형 주조물 + 간소화된 조립"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5. 기아 조지아 공장: 관세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 

기아 웨스트포인트(조지아) 공장은 기아의 미국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총 19억 달러 이상 투자, 

연간 35만 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6년 2월 누적 500만 대 생산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텔루

라이드, 쏘렌토, 스포티지, EV6, EV9을 모두 현지 생산하고 있어, 기아의 미국 판매 모델 대부분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EV6의 미국/캐나다 부품 비율(AALA 기준) 80%는 2025년 모든 자동차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품의 조달까지 북미 현지화가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줍니

다. EV9도 조지아에서 생산되면서 2026년 모델의 가격을 전년 대비 인하할 수 있었으며, 이는 관세 환경에서 

기아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엘라벨, 조지아)는 75억 달러가 투자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간 

30-5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최첨단 EV 전용 공장입니다. 2025년 하반기 현대 아이오닉5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6년에는 첫 기아 차종 생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E-GMP 및 차세대 IM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EV를 생산하며, 배터리 팩 조립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조지아 공장과 메타플랜트는 중요한 경력 기회를 의미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공정기술 역량을 쌓은 후, 해외 공장 신규 라인 셋업, 기술 이전, 품질 표준 수립 등의 업무로 파견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기아는 GEP(Global Experience Program) 등의 해외 파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 경험 

확보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면접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그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한 효과적인 답변 소재가 됩니다. 

2-6. 최근 6개월 주요 이슈의 심층 분석과 전략적 함의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기아에 영향을 미친 핵심 이슈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25% 자동차 관세 발동. 이는 기아 수출 차량(K5, 카니발, 니로 등 한국 생산 모델)에 즉각

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2분기 단일 분기에 약 7,860억 원의 관세 비용이 발생했으며, 3분기 영업이

익률이 5.1%까지 추락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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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Plan S 업데이트 발표. 2030년 목표로 글로벌 판매 419만 대, 매출 

170조 원, 영업이익률 10%+를 제시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PHEV 라인업 10개 모델 확대와 PBV 25만 대 판

매 목표가 핵심입니다. 

2025년 6월, 노사 "미래변화대응 공동특별선언" 발표. 사상 처음 노사가 공동으로 관세와 전동화 전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생산성 향상과 미래 기술 교육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5년 연속 무파업 임금 협상의 연장

선상에서, 노사관계의 성숙도가 산업 내 최고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5년 11월, 미국 관세 25%→15% 조정. 한미 간 협상 결과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4분기 수익성이 부분 회복

(OPM 6.6%)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15%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이 일본 대비 관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관세 다시 25% 인상 위협.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관세율 재인상을 경고하면서, 불확

실성이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는 EV4 미국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EV6 GT와 EV9 GT의 미국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2025년 12월-2026년 1월, EV3 유럽 판매 호조와 PV5 수상 행진. EV3는 출시 9개월 만에 유럽에서 7.5만 

대 이상 판매되며 대중 EV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PV5는 '2026 올해의 국제 밴', 유로 NCAP 5

성 등을 달성하며 PBV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의 전략적 함의를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관점에서 정리하면, 관세 환경은 "한국 공장의 원가 경쟁

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CPU(단위당 제조원가) 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는 화성 파워트레인 공장의 TMED 시스템 생산

량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신규 설비 투자와 기존 라인의 유연화를 요구합니다. 

2-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기아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3가지 키워드는 "디자인 혁신(Opposites United)", "PBV 전용 플랫폼", "하이브리

드+EV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생산기술 지원자는 "ICE-HEV-BEV 혼류 생산라인 관리 역량"이 왜 기아에 특히 

중요한지를 경쟁사 대비 분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파워트레인 믹스를 운영하고 있고, 테슬라는 BEV만 생

산하므로 파워트레인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ICE(Smartstream G/T-GDi, Smartstream D), 하이

브리드(TMED), PHEV, BEV(EDS), 그리고 PBV까지 5가지 이상의 파워트레인 유형을 동시에 생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 생산 환경에서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저는 이 복합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적 사고와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논리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조지아 공장 EV6·EV9 현지 생산의 전략적 의미를 파워트레인 공정 관점에서 연결하면 깊이 있는 답변이 

됩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E-GMP 기반 EV를 생산한다는 것은 EDS(모터+인버터+감속기) 조립, 배터리 팩 통합, 

고전압 시스템 검증 등의 공정이 현지에서 수행된다는 것이며, 한국 본사의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이 

공정의 표준을 수립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라는 연결이 직무 이해도를 보여줍니다. 

 

3장. 기아 심층 분석 — 114조 매출 기업의 빛과 그림자 

3-1. 2025년 실적의 해부: 역대 최대 매출과 관세 충격의 수익성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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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의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을 상세히 분석하면, "양적 성장은 극대화했으나 질적 수익성은 후퇴"라는 이중적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출 114.14조 원(+6.2% YoY)은 역대 최대이며, 2년 연속 100조 원 매출을 달성

한 것입니다. 도매판매 313.6만 대(+1.5%)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9.08조 원(-28.3%)과 

영업이익률 8.0%(-3.8%p)는 명백한 후퇴이며,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약 1.9조 원(약 $1.9B) 감소했습니다. 

분기별 실적 추이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관세의 충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1분기(Q1)는 관세 적

용 전으로, 매출 28.1조 원, 영업이익 3.01조 원, 영업이익률 10.7%의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가 없었다면 기아가 2년 연속 1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2분기(Q2)부터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28.7조 원(역대 분기 최대)을 기록했으나, 관

세 비용 약 7,860억 원이 매출원가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이 7.7%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Q3)에는 관세 영

향이 최대로 나타나, 매출 28.7조 원 대비 영업이익이 1.46조 원(OPM 5.1%)까지 급락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

비 49.2% 감소한 수치로, 기아 경영진이 어닝 콜에서 "관세가 없었다면 영업이익률 12%에 근접했을 것"이라

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분기(Q4)에는 한미 간 관세 조정(25%→15%)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1.84조 원

(OPM 6.6%)으로 부분 회복했습니다. 

매출원가율의 변화가 수익성 악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2025년 기아의 매출원가율은 전년 대비 4.3%p 상승했으

며, 이 중 관세 비용이 약 3%p,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이 나머지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관비

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신차(EV3, PV5, 타스만)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가 일부 반영되었습니

다. 

2026년 가이던스는 경영진의 회복 의지를 반영합니다. 판매 335만 대(+6.8%), 매출 122.3조 원(+7.2%), 영

업이익 10.2조 원(OPM 8.3%)이 목표입니다. 핵심 가정은 미국 관세율 15% 지속,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유

지, EV3·EV5·타스만 등 신차 효과입니다. 그러나 관세율이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이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 절감과 판매 믹스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이러한 재무적 맥락은 직접적인 업무 방향과 연결됩니다.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압박은 "생산 현장에서 통제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라"는 경영진의 메시지로 번역됩니다. 이는 곧 

CPU(단위당 제조원가) 개선, OEE 극대화, 불량률 최소화, 설비 가동률 향상 등의 KPI가 평가에서 더 높은 가중

치를 차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소서에서 기아의 재무 데이터를 인용할 때는 "매출 114조 원 역대 최대"라는 

긍정적 면과 "관세로 인한 OPM 하락"이라는 도전을 함께 제시하고,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엔지니어로서 원가 절

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2. 사업 구조와 제품 포트폴리오: SUV 중심의 고수익 믹스 

기아의 글로벌 판매 구조를 파워트레인 유형별로 분석하면, ICE(내연기관) 차량이 여전히 약 75% 이상을 차지

하며, 하이브리드/PHEV가 약 15-18%, BEV가 약 7-10%로 추정됩니다. 지역별로는 한국 내수 약 56만 대, 미

국 약 85만 대, 유럽 약 55만 대, 기타(인도, 동남아, 중동 등) 약 118만 대입니다. 미국이 단일 최대 시장이며 

수익성도 가장 높아, 미국 관세의 영향이 전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차종별로는 SUV/CUV가 글로벌 판매의 약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스포티지(글로벌 베스트셀러), 쏘렌토, 텔

루라이드(미국 전용), 셀토스, 니로 등이 주력이며, 세단(K5, K8, K9)의 비중은 약 20%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모닝, 레이)는 한국 내수 전용으로 약 5% 미만이며, EV(EV3, EV5, EV6, EV9)는 글로벌 약 

20만 대, PBV(PV5)는 2025년 약 1만 대 수준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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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트레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별 파워트레인 구성"입니다. 스포티지의 경우 G1.6 T-GDi(ICE), 

HEV, PHEV, 디젤 등 4가지 파워트레인이 존재하며, 각 파워트레인별로 엔진/변속기/모터의 조합이 다릅니다. 

이는 파워트레인 공장이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여러 파워트레인 변형을 생산해야 함을 의미하며, 혼류 생산의 

복잡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지 HEV용 TMED 변속기는 ICE용 8AT 변속기와 외형은 

유사하나 내부에 전기모터가 통합되어 조립 공정이 상이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이러한 변형

(Variant)별 공정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변형의 품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3-3. Plan S 2030 전략의 상세 분석: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2025년 4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된 기아의 중장기 전략은 2019년 처음 발표된 "Plan S"의 대폭 업

데이트입니다.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 419만 대(2025년 314만 대 대비 +33%), 시장점유율 

4.5%, 매출 170조 원(2025년 114조 원 대비 +49%), 영업이익률 10% 이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3대 성장 엔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동화 가속은 친환경차 233만 대(전체의 56%)를 목표로 합

니다. 이 중 EV 126만 대, 하이브리드/PHEV 107만 대입니다. 이는 2019년 최초 Plan S에서 "2025년까지 EV 

100만 대"를 목표로 했던 것에서 크게 현실 조정된 수치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EV와 거의 대등하게 설정

된 것은, 시장의 현실(하이브리드 수요 급증)과 수익성(하이브리드의 높은 마진)을 반영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EV 라인업은 EV2(초소형), EV3(소형 SUV), EV4(세단/CUV), EV5(중형 SUV), EV6(크로스오버), EV9(대형 

SUV)의 6개 모델로 전 세그먼트를 커버하며, 하이브리드는 스포티지, 쏘렌토, 셀토스, K5 등 기존 ICE 모델에 

HEV/PHEV 옵션을 확대하여 10개 모델을 구축합니다. 

둘째, PBV 사업은 2030년 2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합니다. PV5(밴 타입)를 시작으로, PV7(대형 밴/트럭), 

PV1(초소형 라스트마일 배송차)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PBV의 핵심은 "차량+서비스" 통합 비즈니스 모델

로, 기아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사·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유지보수+텔

레매틱스+OTA 업데이트"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화성에 PBV 전용 생산시설을 건

설 중이며, 모듈형 생산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차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연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픽업트럭 시장 진입은 타스만(Tasman)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타스만은 기아 최초의 픽업트럭으로, 호주·

중동·동남아 등 픽업 수요가 높은 시장을 1차 타깃으로 하며, 연간 8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합니다. 장기적으

로는 북미 시장 전용 EV 픽업트럭도 검토 중입니다. 픽업트럭은 SUV 이상의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세그

먼트로, 기아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투자 계획은 2025-2029년 5개년간 총 42조 원(연평균 8.4조 원)으로, 이 중 19조 원(45%)이 미래사업(EV, 

PBV, SDV, 배터리)에 배정됩니다. 생산능력은 2025년 363만 대에서 2030년 425만 대로 17% 확대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EV/PBV/하이브리드 생산능력의 증설입니다.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직무와의 연결점은 명확합니다. 생산능력 17% 확대는 신규 파워트레인 라인의 셋업, 기존 

라인의 증설·유연화, 신규 설비 투자 집행을 의미하며, 이는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핵심 업무입니다. 

하이브리드 10개 모델 확대는 TMED 시스템 생산량 급증을, PBV 전용 생산시설은 eS 플랫폼 기반 파워트레인

(400V EDS)의 신규 라인을, 타스만은 디젤/가솔린 신규 파워트레인 변형의 양산 준비를 각각 수반합니다. Plan 

S의 "하이브리드 라인업 10개 모델 확대"와 "생산능력 17% 확대"는 파워트레인 인력 수요 증가의 직접적 근거

이며, 지원 동기와 연결하기에 적합합니다. 

3-4. E-GMP에서 IMA로: 플랫폼 진화가 파워트레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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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아의 모든 양산 EV(EV3, EV5, EV6, EV9)는 E-GMP(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합니다. E-GMP의 핵심 기술적 특징은 800V 아키텍처(EV6·EV9, 10-80% 18분 충전), V2L/V2G 양방향 충전, 

헤어핀 와인딩 PE 모터(최대 95% 효율), 통합 전력전자 모듈(인버터+OBC+DC-DC)입니다. EV3는 원가 최적

화를 위해 400V 변형을 적용했으며, 4세대 셀투팩(CTP)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를 높여 소형 차체에서도 

400km 이상 항속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차세대 IMA(Integrated Modular Architecture)는 2025-2026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E-GMP를 대체할 현

대차그룹의 범용 전동화 플랫폼입니다. IMA는 승용 eM(800V, 4종 구동 유닛: 2WD/4WD × 단일모터/듀얼모터)

과 PBV용 eS(400V, 1종 구동 유닛)로 구분됩니다. 

eM 플랫폼의 기술적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면, 9종 배터리팩(셀 화학성분·용량 변형), 5종 전기모터(출력·크기 변

형), 80개 이상 공용 모듈을 표준화하여 소형(B 세그먼트)부터 대형(E+ 세그먼트)까지 모든 차급을 하나의 플랫

폼으로 커버합니다. 2030년까지 E-GMP 대비 원가 -35%, 무게 -30% 절감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기가캐스

팅(대형 알루미늄 주조), CTP/CTC(Cell-to-Chassis) 배터리 통합, SiC(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 적용이 계획되

어 있습니다. 

eS 플랫폼은 PBV 전용으로 400V 아키텍처를 채택합니다. 800V 대비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시스템 원가가 

20-30% 낮아 상용차의 경제성 요건에 부합합니다. 스케이트보드 구조로 차체와 섀시를 분리하여, 밴·트럭·특장

차 등 다양한 상부 구조를 동일 섀시 위에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생산을 지원합니다. 

IMA가 파워트레인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입니다. E-GMP 시대에는 모터·인버터·감속기가 각각 또는 2-

in-1으로 공급되었으나, IMA에서는 EDS(Electric Drive System)로 3-in-1 통합이 표준화됩니다. 현대트랜시스

가 이 EDS의 주요 공급자이며, 기아 화성 파워트레인 공장에서도 EDS 관련 조립·검사 공정이 확대될 전망입니

다. 또한 9종 배터리팩의 다변화는 배터리 팩 조립 라인의 유연성(같은 라인에서 서로 다른 사양의 팩을 혼류 

생산)을 요구하며, 이는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기가캐스팅의 도입도 파워트레인 공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차체(Body) 공장에서 수백 개 프레

스 부품을 용접하여 언더보디를 제작했으나, 기가캐스팅은 1-2개의 대형 알루미늄 주조물로 이를 대체합니다. 

이는 차체 공장의 공정을 혁신적으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파워트레인 마운팅 포인트와 배터리 팩 장착 구조가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이러한 차체 구조 변화가 파워트레인 장착 공정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고, 완성차 조립 공정과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3-5. 차별화 포인트의 심층 분석: 디자인, 기술, 브랜드, 채널 

기아의 차별화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디자인 철학 'Opposites United'가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 자산임

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은 자연(Nature)과 기술(Technology)의 대비를 5대 축(Bold for Nature, Joy for 

Reason, Power to Progress, Technology for Life, Tension for Serenity)으로 구현합니다. EV9(2024 세계 

올해의 차), EV3(2025 세계 올해의 차)의 연속 수상은 디자인 리더십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인터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가치 85억 달러(2025년)는 2021년 대비 40% 상승한 것으로, "기아는 저가 브랜드"라는 과거의 인식

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차별화는 현대차그룹 R&D의 공유 역량에 기반하되, 기아만의 적용과 튜닝으로 구현됩니다. E-GMP의 

800V 아키텍처(10-80% 18분 급속충전), OTA(Over-the-Air) 업데이트, 커넥티드카 서비스(Kia Connect)가 

핵심이며, 자율주행은 현대차그룹 공통의 HDA2(Highway Driving Assist Level 2+)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기아 

특유의 기술적 강점은 GT(Gran Turismo) 라인을 통한 퍼포먼스 브랜딩(EV6 GT: 0-100km/h 3.5초)과, P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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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eS 플랫폼의 모듈형 아키텍처입니다. 

채널 전략에서 기아는 "디지털+딜러"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구합니다. 온라인에서 차량 구성·견적·사전 예약을 완

료하고, 오프라인 딜러에서 시승·인도·AS를 받는 구조입니다. 유럽에서는 에이전시 모델(딜러가 판매 대리인으로 

전환, 기아가 가격 통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이는 테슬라의 직판 모델에 대응하면서도 기존 딜러 네트워크

를 유지하려는 절충안입니다. 

3-6. 리스크 요인의 체계적 분석: 관세·중국 경쟁·전환 비용의 삼중 부담 

기아가 직면한 핵심 리스크를 구조화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가장 즉각적이고 영향이 큰 요인입니다. 2025년 미국 관세가 영업이익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연

간 약 3-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에도 15-25% 수준의 관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부품 관세까지 포함하

면 비용 구조에 장기적 압력을 가합니다. 기아의 대응 전략은 조지아 현지 생산 확대(EV6·EV9→향후 추가 모

델), 메타플랜트 활용, 판매 믹스 최적화(고마진 모델 집중), 원가 절감 강화입니다. 

중국 EV 경쟁은 중장기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요인입니다. 유럽에서 중국 브랜드 차량 판매는 2024-2025년 사

이 거의 2배로 증가했고, BYD 유럽 판매는 전년 대비 272%를 기록했습니다. EU의 35% 추가 관세에도 불구

하고, BYD는 헝가리·스페인·세르비아에 공장을 건설하며 관세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도 중

국 브랜드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아의 전통적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대응은 EV3(유럽 대중 EV 시장 공략), PBV(상용차 시장 선점), 하이브리드(중국 브랜드가 약한 영역) 확대입니

다. 

전동화 전환 비용은 "ICE 수익으로 EV 투자를 지원하는" 크로스 서브시디(Cross-subsidy) 구조를 의미합니다. 

BEV는 아직 ICE 대비 마진이 낮거나 적자인 모델이 대부분이며, 연간 42조 원 규모(5개년)의 투자 부담이 지

속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전통 OEM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과제이며, 기아는 하이브리드의 높은 수익성으로 

이 전환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5년 연속 무파업 임금 협상을 달성했으며, 2025년 임금협약은 73.1% 찬

성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합의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미래변화대응 공동특별선언"이 노사 합동으로 발표

되어, 관세와 전동화 전환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기아 노사관계의 성숙도가 현대차

(노사 갈등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었던)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 근거입니다. 

환율 리스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기아는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하므로, 원/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

합니다. 원화 강세는 해외 매출의 원화 환산액을 줄이는 부정적 요인이고,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긍

정적 요인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은 1,350-1,450원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2026년 가이던스는 약 1,400

원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3-7.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기아의 재무 실적과 전략 방향을 자소서와 면접에 활용할 때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파워트레인 생산기

술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아의 2025년 매출원가율이 4.3%p 상승한 것은 관세라는 외부 요인이 주요 원인이지만, 생산 현

장에서 통제 가능한 비용(가공 효율, 불량률, 설비 가동률)을 개선하면 원가율 상승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습니

다. 저는 학부 시절 제조 실습에서 SPC를 활용하여 공정 불량률을 X%에서 Y%로 개선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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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이터 기반 품질 개선 역량을 기아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라는 논리 구조가 효과적입니다. 

Plan S의 핵심 숫자들(2030년 419만 대, 친환경차 233만 대, 생산능력 425만 대)은 "파워트레인 엔지니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입니다. "기아가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17%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10개 모델을 출시한다는 것은,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신규 라인 셋업, 기존 라인의 유연화, 혼류 생산 시스템 구

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저는 이 전환

의 실행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 파워트레인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 

4-1. 기아 5대 핵심가치와 행동의 상세 분석 

기아는 형식적인 인재상 키워드(예: "도전, 소통, 혁신") 대신 5대 가치와 행동(Values & Behaviors)을 체계적으

로 운영합니다. 이것이 자소서 3번 문항("기아의 가치와 행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관련 경험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각 가치의 의미와 파워트레인 직무와의 연결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치 "사람을 생각합니다(Care for People)"는 다양성 존중, 동료·고객·세상을 위한 책임의식을 의미합

니다. 기아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를 "서로 다른 능력과 성장 가능성 존중",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위한 의식적 

노력", "기아의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구체화합니다. 파워트레인 직무

에서 이 가치는 "안전 최우선" 문화와 직결됩니다. 엔진/변속기/모터의 품질 결함은 곧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므

로,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한 대의 불량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의식"으로 번역됩니다. 

두 번째 가치 "함께, 더 멀리 나아갑니다(Move Further, Together)"는 부서·지역 경계를 넘는 협업과 열린 소

통을 의미합니다. 기아에서는 이를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유", "의견 충돌 시 열린 대화를 통한 합의", "지역·부서

의 경계를 넘어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로 구체화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일상적으로 R&D(남

양연구소), 품질부서, 물류/SCM, 보전기술, 생산관리, 재경 등 6개 이상 부서와 동시 소통해야 하므로, 이 가치

가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자소서에서 이 가치를 선택할 경우, 팀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전공/

배경의 팀원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적합합니다. 

세 번째 가치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Empower People to Act)"는 합의된 목표, 투명한 정보 공유, 약속 이

행의 신뢰 기반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기아에서는 "자율성 보장과 책임감 촉진", "지식 축적과 공유 시스템 구축", 

"약속과 기대의 이행"으로 구체화합니다. 파워트레인 현장에서 이 가치는 "작업 표준서(SOP)의 투명한 공유"와 

"교대조 간 인수인계의 정확성"으로 구현됩니다. 3교대 시스템에서 전 교대조의 이슈가 다음 교대조에 정확히 전

달되지 않으면 품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한 정보 공유"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생산 현장의 생존 

조건입니다. 

네 번째 가치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Dare to Push Boundaries)"는 끊임없는 질문,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

하는 창의적 도전을 뜻합니다. 기아에서는 "현재 방식에 끊임없이 도전적 질문",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로 구체화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에서 이 가치는 "기존 공정의 개선 제안"과 "신기술 

도입 시도"로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절삭 공정에서 공구 수명을 20% 연장하는 가공 파라미터를 실험하거

나, 새로운 측정 방식을 도입하여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시도가 이 가치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가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합니다(Chase Excellence, Every Day)"는 고객 관점 사고, 업무 

단순화,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 잡힌 신속한 실행을 의미합니다. 기아에서는 "고객의 시선으로 접근", "단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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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생산성 확보",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 잡힌 빠른 실행"으로 구체화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직무에 가

장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가치입니다. 매일의 SPC 데이터 리뷰, 비계획 다운타임의 근본 원인 분석, OEE 개선 

활동이 모두 이 가치의 실천입니다.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직무에 가장 적합한 가치 선택은 두 번째(협업)와 다섯 번째(지속적 개선)이며, 공정 최적

화 경험이나 팀 프로젝트 사례와 연결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다만 네 번째(과감한 도전)를 선택하여 

"ICE→EV 전환이라는 산업적 도전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차별화된 접근이 될 수 있습니

다. 

4-2. 조직문화의 실체: 평판 1위 기업의 내면 

2025년 CEOscore 조사에서 기아는 직원 수 1만 명 이상 민간기업 중 조직문화 평판 1위(5점 만점 중 평균 

3.85점)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잡플래닛 1,337건, 블라인드 1,978건 등 총 3,315건의 직원 리뷰를 기반

으로 하며, 워라밸(1위)과 경영진 신뢰(1위)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기아 1인 평균 급여는 

1억 2,700만 원이며, 이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아의 조직 개발 프로그램은 체계적입니다. 전사 단위 Culture Survey를 연 1-2회 실시하여 조직 건강도를 측

정하고, 팀별 변화활동(Cascading)으로 조사 결과를 구체적 개선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The Support Board는 

리더와 구성원 간 정기적 1:1 대화를 제도화한 것으로, 업무 피드백뿐 아니라 경력 개발 상담까지 포함합니다. 

Way to Inspiration은 직급·부서 무관하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내 플랫폼으로, 현장 개선 아

이디어가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차별화된 복지 제도로는 평생사원증(25년 장기근속 퇴직 시 75세까지 3년마다 신차 30% 할인), 소통 바우처

(팀 내 소통 활동 지원), GEP(Global Experience Program, 해외 단기파견), 사내 어린이집, 건강검진 프로그램,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현장의 조직문화는 본사 사무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워트레인 공

장은 3교대 근무(주간/야간/심야 또는 2교대)가 기본이며, 물리적으로 가혹한 환경(소음, 절삭유 냄새, 중량물)에

서 근무합니다. 따라서 "워라밸"의 의미가 사무직(재택근무, 탄력근무)과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워라밸은 "정시 퇴근", "교대 간 충분한 휴식", "연차 사용의 자유"로 구현되며, 기아는 이 부분에서 업계 평균 이

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 근무의 또 다른 특성은 "위계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이중적 문화입니다. 안전과 품질에 관한 사항에서는 엄

격한 위계(반장→공장장→본부장)가 작동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선 활동이

나 문제 해결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수평적 문화가 장려됩니다. 이러한 이중성

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4-3.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인재에게 요구되는 도메인 특화 역량: 고성과자의 공통 프로파일 

파워트레인 공정기술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의 공통된 역량·사고방식·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기술적 측면과 행동

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이크론(μm) 단위 가공 정밀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엔

진 실린더 보어의 표면조도(Ra)가 0.4μm를 초과하면 오일 소모량이 증가하고, 기어 치형 프로파일이 규격을 

벗어나면 변속 소음과 내구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성과 엔지니어는 이러한 μm 수준의 품질 편차를 "감각적으

로" 인지하고, 데이터로 확인하며,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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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SPC(통계적 공정 관리)/FMEA(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등 품질 도구의 체화입니다. SPC 관리도를 단순

히 "읽는" 수준이 아니라, 관리도의 패턴(런, 트렌드, 시프트)에서 공정 이상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FMEA를 

통해 잠재적 고장 모드를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품질 관리 역량입니다. 공정능력지수

(Cpk)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Cpk가 1.33 미만으로 떨어질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기

본입니다. 

셋째, 설비 트러블슈팅 시 기계·전기·유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CNC 머시닝센터에서 가공 불량이 

발생했을 때, 기계적 요인(스핀들 런아웃, 지그 마모, 공구 파손), 전기적 요인(서보 드라이브 오류, PLC 로직 이

상), 유압적 요인(클램핑 압력 편차, 유압 유닛 누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입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알 필요는 없지만, "문제의 원인이 기계적일 수도, 전기적일 수도, 유압적일 수도 있다"는 통합

적 시각을 갖추고 있으면 현장 적응이 빠릅니다. 

행동적 측면에서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압박 하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라인 정지 상황에서는 초 

단위로 생산 손실이 발생합니다(파워트레인 라인 1분 정지 = 약 1-2대 생산 손실 = 수천만 원 손실). 고성과 엔

지니어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냉정하게 근본 원인을 추적하고, 30분 내에 복구 방안을 제시하며, 임시 조치와 항

구 대책을 구분하여 실행합니다. 

둘째, 3교대 생산라인의 리듬에 적응하는 체력과 규칙성입니다.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통상 주간 근무(사무직 패

턴)이지만, 라인 트러블 시 야간·주말 긴급 출동이 필요하고, 신차 양산 준비 시기에는 수주간 집중 근무가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근무 패턴에 적응하면서도 일상적인 체력과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

기적 성과의 기반입니다. 

셋째, 크로스펑셔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R&D(설계 엔지니어, 기계공학 석사 

이상), 품질(QA 엔지니어, 품질경영 전문가), 보전(설비 기술자, 현장 경력 20년+), 물류(SCM 전문가), 생산관

리(현장 반장/공장장, 현장 경력 풍부) 등 서로 다른 배경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R&D에게는 공학적 논리로, 현장 작업자에게는 실용적 언어로, 재경에게는 비용 논리로 동일한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번역 역량"이 고성과자의 특성입니다. 

넷째, 데이터와 현장 감각의 균형입니다. SPC 데이터가 "정상"을 보여주더라도, 현장을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아 "뭔가 다르다"는 감각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 감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

시 데이터로 확인하는 객관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이 기아 5대 가치 중 "데이터와 직관의 균형 잡

힌 빠른 실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4-4. 안전문화와 장기 프로젝트 관리: 직무 DNA의 두 축 

파워트레인 공장은 고압 전기(EV 모터 라인, 800V), 절삭유/냉각수(가공 라인), 중량물 핸들링(엔진/변속기 조립, 

단품 무게 30-150kg)이 공존하는 환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기본이며, 현대자동차그룹 Hyundai Way 

10가지 중 첫 번째가 "최고 수준의 안전과 품질"일 정도로 안전은 타협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EV 파워트레인 도입은 안전 관리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EDS(모터+인버터+감속기) 라인에서는 800V급 

고전압이 존재하므로, LOTO(Lock Out/Tag Out) 절차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모든 작업자는 고전압 안전교육(1

종/2종 전기취급 자격)을 이수해야 하며, 고전압 구역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수행합니다. 배터리 팩 

조립 라인에서는 열폭주(Thermal Runaway) 위험이 존재하므로, 소화 설비, 비상 냉각 시스템, 대피 경로가 별

도로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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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감수성은 면접에서도 직접적으로 평가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동료의 불안전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 류의 질문이 빈번합

니다. 이에 대해 "실험실/실습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한 경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동료에게 공유한 경

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차 개발 사이클에 따른 장기 프로젝트 관리 역량도 중요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가장 큰 프

로젝트는 "신차 양산 준비(Launch)"입니다. R&D에서 설계가 동결(Design Freeze)된 후 양산 시작(SOP, Start 

of Production)까지 약 6개월-1년의 준비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가공 공정 변경 

검토(15-20개 이상 공정), 신규 공구 개발(8-15종), 설비 개조/신규 도입, PFMEA 업데이트, 관리계획서

(Control Plan) 갱신, 작업 표준서(SOP) 작성, 작업자 교육(30-50명), 파일럿 생산(100-500대), 초기 품질 확

인(100 PPM 이하) 등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 있는 장기 목표 추진"과 "일일 현장 문제 즉시 해결"을 병행할 수 있는 이중적 시간 관리 

능력이 필수입니다. 6개월 후 SOP를 향해 주간 단위 마일스톤을 관리하면서도, 매일 발생하는 라인 트러블, 부

품 품질 이슈, 설비 고장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적 장기 사고 + 즉각적 단기 대응"의 이중 역량

이 고성과자의 핵심 특성입니다. 

4-5. 채용 지원자의 프로필 분석과 경쟁력 차별화 포인트 

자소설닷컴 등 채용 데이터에 따르면, 기아 생산기술 직무 지원자의 50.6%가 기계공학 전공이며, 나머지는 산

업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 자동차공학 등이 차지합니다. 평균 학점 3.7/4.5, 토익 평균 826점, 일반기계

기사가 가장 많은 보유 자격증입니다. 특히 75.2%가 인턴 등 직무 관련 경력이 없어, 경력보다는 직무 관심도, 

기본 역량, 학습 의지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 프로필 데이터에서 도출되는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다수 지원자가 기계공학 전공이므로, 

기계공학 기본 역량(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기계설계)은 "차별화"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차별화를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제어공학, 전기기계, 생산자동화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대회 참가 경험이 있

으면 유리합니다. 

둘째, 75%가 경력이 없으므로, 인턴/현장실습/캡스톤 프로젝트에서의 제조 현장 경험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차

별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케피코 등), CNC 가공업체, 

품질관리 관련 인턴 경험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셋째, 토익 826점은 평균이므로, 토익 성적 자체로는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아의 GEP(해외 파견) 프로

그램과 조지아 공장 기술 지원 업무를 고려하면, 영어로 기술 문서를 읽고 간단한 기술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역량은 장기적 경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토익 900점 이상이나 OPIc IH 이상이면 차별화가 가능합

니다. 

넷째, 자격증에서는 일반기계기사(가장 기본), 품질경영기사(SPC/FMEA 역량 증명), 생산자동화기사(PLC/자동

화 역량 증명), 용접기사(소재 접합 관련), 전기기사(EV 파워트레인 관련)가 직무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 중 2-3

개를 보유하면 다른 지원자 대비 유의미한 차별화가 됩니다. 

4-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소서 3번 문항(5대 가치 중 택1)에서 파워트레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는 "함께 더 멀리(협업)"와 "어제

보다 나은 오늘(지속적 개선)"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타 전공/부서와 협업한 경험, 또는 실험/실습에서 반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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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해 성과를 낸 경험을 STAR 기법(Situation-Task-Action-Result)으로 서술하되, 기아 파워트레인 직무

의 실제 업무(품질향상활동, 생산이벤트 대응 등)와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AR 기법의 구체적 적용 예시를 들어보면, Situation: "캡스톤 프로젝트에서 CNC 가공 실험을 수행하던 중, 

가공 표면의 거칠기가 목표 Ra 0.8μm를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Task: "3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Action: "SPC 관리도를 작성하여 변동의 패턴을 분석한 결

과, 공구 마모와 절삭 속도의 상호작용이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공구 교체 주기를 50%로 단축하고 절삭 속도

를 15% 조정한 후, 20회 반복 가공 실험으로 개선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Result: "가공 표면 Ra를 평균 

0.65μm로 개선하여 목표를 달성했고, 이 방법론은 다른 팀에도 공유되어 실습실 전체의 가공 품질이 향상되었

습니다." 

이 예시에서 "SPC 관리도 작성→패턴 분석→근본 원인 추적→실험적 검증→결과 공유"의 프로세스가 기아 파

워트레인 공장의 품질향상활동과 정확히 동일한 구조임을 면접관은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 적

합성"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장. 직무 분석 —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세계 

5-1.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하루: 라인 워크에서 데이터 분석까지 

파워트레인 공정기술(PT공정기술) 직무의 근무지는 기아 AutoLand 화성이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핵심 업무는 

①파워트레인 품질향상활동 및 개발업무 수행, ②투자비 관련 예산집행 및 추진, ③파워트레인 생산 및 개발이벤

트 종합/회의체 대응, ④파워트레인 교류 및 AS 진도관리·수익개선, ⑤엔진/변속기 생산 및 개발관리입니다. 

일상 업무를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7:30-8:00에는 아침 교대 인수인계 시 야간 생산 로

그를 확인합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대시보드에서 전날 야간조의 생산 실적, 불량 발생 

건수, 설비 정지 이력, OEE 수치를 점검합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야간조 공정기술 담당자(또는 반장)로부터 구

두 보고를 받습니다. 

오전 8:00-9:00에는 겜바 워크(Gemba Walk)를 수행합니다. 가공라인(엔진블록 보링/호닝, 크랭크샤프트 연삭, 

실린더헤드 밀링, 기어 호빙/연삭) 및 조립라인(엔진 조립, 변속기 조립)의 현장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과

정에서 설비 이상 징후(비정상 소음, 진동, 냉각수 누유), 공구 상태(마모, 파손), 작업자의 작업 표준 준수 여부

를 관찰합니다. 

오전 9:00-10:00에는 일일 생산회의(Morning Meeting)에 참석합니다. 생산관리, 품질, 보전, 물류 담당자가 모

여 전일 실적 리뷰, 금일 생산 계획, 주요 이슈(부품 품질, 설비 상태, 특별 오더)를 공유합니다. 

오전 10:00-12:00에는 핵심 공정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SPC 데이터 리뷰(실린더 보어 직경 공차, 표면 거칠

기 Ra, 기어 치형 프로파일 등)에서 추세 이상이 감지되면 현장으로 이동하여 원인을 조사합니다. 또는 진행 중

인 개선 프로젝트(OEE 향상, 불량률 감소, 사이클타임 단축)의 데이터 분석과 대책 수립을 수행합니다. 

오후 1:00-3:00에는 R&D 부서(남양연구소)와의 기술 미팅이 있는 날이 잦습니다. 신차(또는 연식변경 모델)의 

설계변경(ECO, Engineering Change Order)이 파워트레인 가공/조립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DFM(Design for Manufacturing) 관점에서 생산 가능성, 공정 변경 범위, 투자비 소요를 피드백합니다. 

오후 3:00-5:00에는 투자비 관련 업무, 설비 발주/검수/시운전 관리, 협력사와의 부품 품질 협의, 또는 신차 양



 

@know.youngwoo 

심층 분석 보고서: 기아-생산운영 및 공정기술(파워트레인) 

산 준비(Launch) 관련 일정 관리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이벤트에 따라 대시간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후 5:00-6:00에는 일일 업무 정리, 보고서 작성(주간보고, 품질 분석 리포트), 익일 계획 수립을 수행합니다. 

이 일과는 "정상 상태"의 하루입니다. 라인 정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모든 일과가 중단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합

니다. 라인 정지 시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공구 마모, 지그 정렬 불량, PLC 오류, 부품 품질 편차 등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보전팀과 협력하여 신속 복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8D 문제 해결 프로세스"(문제 정의→ 팀 구성→ 

응급 조치→ 근본 원인 분석→ 시정 조치→ 시정 조치 검증→ 재발 방지→ 팀 축하/종료)가 체계적으로 적용됩

니다. 

한 달 단위로는 월간 OEE 리뷰, KPI 실적 보고, 투자비 집행 현황 보고, 품질 월보 작성, 협력사 품질 감사(해당 

시), 설비 정기 점검(PM, Preventive Maintenance) 스케줄 관리 등이 추가됩니다. 

1년 단위로는 연간 투자 예산 수립(차년도 설비 투자, 공구 교체, 라인 개조 등), 연간 품질 목표(PPM, OEE, 안

전) 수립, 신차 양산 준비 프로젝트(연 1-3건), 개선 과제 목표 수립 및 실적 보고 등이 핵심 업무입니다. 

5-2. 파워트레인 공장의 3단계 공정 구조 상세 분석 

기아 파워트레인 공장은 세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역할이 다릅니다. 

소재 공장(주조)에서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고압 주조)으로 엔진블록, 실린더헤드, 변속기 하우징을 제작합니다. 

주철 주조로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블랭크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주조 공정의 핵심 품질 관리 포인트는 용탕 

온도(±5°C), 주조 압력, 냉각 속도, 주조 결함(수축공, 기포, 탕경)입니다.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주조 파라미터 

최적화, 금형(다이) 관리, X-ray/CT를 이용한 내부 결함 검사를 수행합니다. 

가공 공장(머시닝)은 파워트레인 공정기술의 핵심 영역입니다. CNC 머시닝센터(수평/수직), 연삭기, 호닝기, 선

반 등을 이용하여 주조 소재를 정밀 가공합니다. 주요 가공 공정으로는 엔진블록 보링/호닝(실린더 보어 내경 가

공, 표면조도 Ra < 0.4μm, 진원도 < 5μm), 크랭크샤프트 연삭(저널/핀 직경 가공, 진원도 < 3μm), 실린더헤드 

밀링(가스켓면 평면도 < 30μm), 변속기 기어 호빙/연삭(치형 프로파일 정밀도, DIN 등급 6 이하)이 있습니다. 

가공 공정의 핵심 관리 변수는 절삭 속도(Vc), 이송량(f), 절삭 깊이(ap), 공구 수명, 절삭유 농도/유량/온도, 공

작물 클램핑 력, 환경 온도(±1°C 항온 관리)입니다.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이러한 변수를 최적화하여 품질, 생산

성, 원가의 균형을 달성합니다. 

조립 공장에서는 가공이 완료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성 엔진/변속기를 생산합니다. 엔진 조립의 주요 공정은 크

랭크샤프트 설치(베어링 클리어런스 확인), 피스톤/커넥팅 로드 서브어셈블리, 실린더헤드 조립(밸브 시트 래핑), 

타이밍 체인/벨트 장착, 오일 펌프/워터 펌프 장착, 인테이크 매니폴드 장착, 최종 토크 체크입니다. 변속기 조립

의 주요 공정은 기어트레인 조립(기어 선택 메커니즘), 밸브바디 조립(솔레노이드 밸브, 유압 회로), 토크컨버터 

통합(자동변속기), 전기모터 삽입(하이브리드 TMED), 최종 기밀 시험/기능 시험입니다. 조립 공정의 핵심 품질 

포인트는 체결 토크(각 볼트의 토크 값을 100% 전수 기록), 실란트 도포(두께, 폭, 위치의 정밀 제어), 기밀 시

험(Leak Test, 헬륨/에어 리크 검출), 콜드테스트(엔진 완성 후 전기모터로 구동하여 압축 압력, 유압, 진동을 측

정)입니다. 

완성된 파워트레인 유닛은 완성차 조립공장(AutoLand)으로 공급됩니다. 이때 파워트레인 공장은 "공장 안의 공

장"으로서 사내 공급자-고객 관계를 형성합니다. 완성차 조립라인의 택트타임에 맞추어 파워트레인을 JIS(Just-

in-Sequence, 순서대로) 공급해야 하므로, 파워트레인 공장의 생산 스케줄은 완성차 라인의 생산 순서에 종속

됩니다. 이 동기화(Synchronization)를 관리하는 것도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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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의 상세 분석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이해관계자 맵은 매우 넓고 복잡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R&D(남양연구소)

가 있으며, 설계 스펙을 수령하고 DFM(Design for Manufacturing) 피드백을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구체적으

로는 설계변경(ECO) 검토, 신차 공정 계획 협의, 시제품 가공/조립 지원, 필드 품질 문제의 설계 원인 추적 등

의 업무에서 협업합니다. 

품질부서와는 공정/제품 FMEA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PPM 목표를 정렬하며, 필드 클레임 분석과 시정 조치를 

협력합니다. SQA(공급자 품질보증) 부서와는 부품 품질 이슈 발생 시 공동 조사와 개선을 수행합니다. 

물류/SCM과는 생산계획 동기화, JIS 부품 공급 조율, 재고 관리(WIP, Work-in-Process) 최적화에서 협업합니

다. 파워트레인 공장 내부의 부품 물류 동선은 가공→조립 간의 WIP 재고와 직결되므로, 물류 효율은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관심사입니다. 

보전기술과는 설비 수리, PM(예방보전) 스케줄링, 신규 설비 검증(Installation Qualification, Operational 

Qualification, Performance Qualification)에서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보전 부서는 설비의 "건강"을, 공정기술

은 설비의 "성능"을 책임지는 관계로, 양자의 협업이 OEE를 결정합니다. 

생산관리와는 일일 생산계획 실행, 생산 진도관리, 교대 간 이슈 전달에서 소통합니다. 재경과는 투자 예산 승인, 

단위당 원가(CPU) 추적, 예산 실적 비교에서 협업합니다. 투자비 집행은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핵심 업무 중 하

나이며,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월별로 관리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Tier-1/Tier-2 부품 협력사(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케피코, 보쉬, 콘티넨탈 등)가 있

으며, 부품 품질관리, 공급자 감사, 신규 부품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승인 등에서 협업합

니다. 

설비/공구 벤더(DMG Mori, Grob, Heller, MAG, Comau 등 CNC 머시닝센터 공급업체, 산드빅/발터/미쓰비시 

등 절삭공구 업체, Renishaw 등 계측 장비 업체)와는 신규 설비 도입, 공구 개발, 측정 시스템 구축에서 협업합

니다. 관계사(현대트랜시스-변속기/EDS, 현대위아-엔진, 현대케피코-ECU)와는 부품 공급뿐 아니라 기술 공동 

개발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5-4. ICE 파워트레인과 EV 파워트레인 생산의 근본적 차이 

ICE 엔진 생산의 공정 흐름은 주조→정밀가공(보링, 호닝, 밀링, 연삭, 드릴링)→세척→서브조립→최종조립→콜

드테스트→출하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백 개의 운동 부품(피스톤, 밸브,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커넥팅 로드, 

체인/벨트, 베어링 등)을 정밀하게 조합하며, 공정 수는 200-300개에 달합니다. 핵심 품질 관리 포인트는 가공

면의 치수 정밀도(μm 수준), 표면 거칠기, 부품 간 클리어런스, 체결 토크, 기밀성입니다. 

EV 모터(PE 모터) 생산의 공정 흐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테이터 코어 적층(전기강판 프레싱+적층)→헤어

핀 와인딩(U자형 구리 도체 삽입+용접)→바니싱/함침(절연 코팅)→로터 제작(영구자석 삽입+착자)→스테이터-로

터 조립(에어갭 관리)→하우징 조립→엔드오브라인(EOL) 테스트(토크-속도 특성, 절연 저항, 진동/소음) 순입니

다. 운동 부품이 실질적으로 2개(로터+샤프트)에 불과하며, 공정 수는 80-120개로 ICE의 절반 이하입니다. 

정밀도 포커스도 근본적으로 전환됩니다. ICE의 핵심 정밀도는 "기계적 표면 품질"(표면조도 Ra, 진원도, 원통도)

인 반면, EV 모터의 핵심 정밀도는 "전자기적 성능 품질"(에어갭 균일성, 권선 절연 무결성, 자석 착자 균일도)입

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터-로터 간 에어갭이 0.5mm인 모터에서 에어갭 편차가 0.1mm만 되어도 토크 리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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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고, 진동·소음이 악화됩니다. 

배터리 팩 조립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셀 모듈화(셀 적층+버스바 용접)→모듈 조립(모듈 적층+냉각 채

널 연결)→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선→TMS(Thermal Management System) 통합(냉각수 

회로 연결)→고전압 배선(하네스 장착)→기밀 시험(IP67 등급)→EOL 전기 시험(절연 저항, Hi-Pot 내전압, 셀 

전압 균일도) 순입니다. ISO Class 7-8 수준의 클린 환경과 고전압 안전 프로토콜(LOTO, 열폭주 방지)이 필수

이며, 이는 절삭칩과 냉각수가 비산하는 ICE 가공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트랜시스가 개발한 EDS(Electric Drive System)는 모터+인버터+감속기를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한 것으로, 

기아 EV6, EV9 등에 탑재됩니다. EDS 조립 공정은 모터 서브어셈블리(스테이터+로터 결합)→감속기 서브어셈

블리(기어 세트+베어링 조립)→인버터 서브어셈블리(SiC/IGBT 모듈+제어 보드 장착)→3-in-1 최종 결합→오일 

충전(열관리/윤활)→EOL 테스트(전력 효율, NVH, 내구) 순입니다. EDS의 EOL 테스트는 ICE의 콜드테스트와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전기적 측정(절연 저항, 부분 방전, EMC)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에게 ICE→EV 전환은 "기존 역량의 폐기"가 아니라 "기존 역량의 확장"입니다. 

CNC 가공, 조립, 품질관리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며, 관리 대상이 "엔진블록의 보어 직경"에서 "스테이터의 에어

갭 균일성"으로, "변속기의 기어 치형"에서 "감속기의 기어 치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CE 파워트레

인 생산 경험은 EV 파워트레인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5-5. 핵심 역량과 KPI 체계의 상세 분석 

기술 역량을 상세히 분류하면, 하드 스킬(Hard Skill)로는 제조공학(공정계획, 라인 밸런싱, 택트타임 계산, 레이

아웃 설계), CAD/CAM(CATIA, NX/Siemens, AutoCAD로 공정 도면 이해 및 수정, CAM 시뮬레이션), 

SPC/SQC(관리도 해석, Cpk/Pp/Ppk 분석, MSA-Measurement System Analysis, GR&R), 린 제조(VSM-

Value Stream Mapping, SMED-Single Minute Exchange of Die, 5S, 카이젠), 6시그마(DMAIC, 가설 검증, 

DOE-실험 계획법), PLC 기초(Siemens S7, Allen-Bradley, 래더 다이어그램 해독), MES 인터페이스 이해, 계

측 기술(CMM-3차원 측정기, 표면조도계, 진원도 측정기, 기어 측정기 운용/데이터 해석)이 요구됩니다. 

소프트 스킬로는 문제 해결(5Why, FTA-Fault Tree Analysis, 특성요인도), 프로젝트 관리(WBS, 간트 차트, 위

험 관리), 커뮤니케이션(기술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크로스펑셔널 미팅 진행), 리더십(교대조 작업자 교육/

지도, 개선 팀 리딩)이 필요합니다. 

추론 가능한 핵심 KPI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생산성 KPI로는 OEE(종합설비효율, 세계적 수준 85% 이상, 구

성: 가동률×성능률×양품률), 사이클타임(스테이션당 목표 40-60초, 단축 시 라인 증속 가능), 라인 가동률(계획 

대비 실제 가동 시간, 95% 이상 목표)이 있습니다. 

품질 KPI로는 불량률(PPM, 핵심 부품 50 PPM 이하), 초회 통과율(FPY-First Pass Yield, 98% 이상), 보증 클

레임율(3MIS-3개월 이내 고장률, 12MIS-12개월 이내 고장률), 공정능력지수(Cpk 1.33 이상, 핵심 치수 Cpk 

1.67 이상)가 관리됩니다. 

설비 KPI로는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500시간 이상), MTTR(Mean Time To Repair, 30분 이

내), 비계획 다운타임 비율(전체 가용 시간의 2% 이하)이 있습니다. 

원가 KPI로는 단위당 제조원가(CPU-Cost Per Unit, 연간 2-5% 절감 목표), 공구 비용(단위당 공구 소모 비

용), 에너지 비용(kWh당 비용), 재작업/폐기 비용이 관리됩니다. 



 

@know.youngwoo 

심층 분석 보고서: 기아-생산운영 및 공정기술(파워트레인) 

안전 KPI로는 무재해 일수, 아차사고(Near Miss) 보고 건수(많을수록 긍정 평가, 예방적 안전 문화 지표), 안전 

교육 이수율(100%)이 있습니다. 

이러한 KPI는 일일(OEE, 불량률, 다운타임), 주간(Cpk 트렌드, 개선 과제 진도), 월간(CPU, MTBF/MTTR, 투

자비 집행), 연간(종합 KPI 달성률, 개선 과제 실적)으로 관리 주기가 구분됩니다. 

5-6. 대표 업무 시나리오의 확장: 실전 상황 속 엔지니어의 판단 

시나리오 1은 "신규 Smartstream 엔진 라인 투입"입니다. 차세대 K5용 G1.6 T-GDi 엔진 변형이 도입될 때의 

6개월간 프로젝트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1개월차에서는 R&D로부터 설계 도면(3D CAD)을 수

령하고, 기존 엔진 대비 변경점을 식별합니다. 실린더헤드의 냉각수 재킷 형상 변경으로 가공 공정 15개가 영향

을 받음을 확인하고, 각 공정별 가공 방법, 공구, 지그의 변경 범위를 평가합니다. DFM 피드백을 R&D에 제출하

여, 생산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설계 요소(예: 너무 깊은 홀 가공, 접근 불가능한 표면)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2-3개월차에서는 수정된 냉각수 재킷 형상에 맞는 CNC 툴패스를 CAM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충돌 

검사, 공구 간섭 확인, 사이클타임 예측을 수행합니다. 공구 벤더(산드빅, 발터 등)와 8종 신규 절삭공구를 개발

하고, 시제품 공구로 시험 가공을 실시합니다. PFMEA(Process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를 업데이

트하여 새로운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 모드를 식별하고, 예방/검출 조치를 수립합니다. 

4개월차에서는 지그/픽스처 제작을 완료하고 설비에 설치합니다. 설비 개조(필요 시 CNC 주축 교체, 쿨런트 노

즐 변경 등)를 수행하고, 설비 검증(IQ/OQ/PQ)을 실시합니다. 관리계획서(Control Plan)를 갱신하여 각 공정의 

관리 항목, 규격, 측정 방법, 검사 빈도, 대응 계획을 문서화합니다. 

5개월차에서는 30명 작업자를 대상으로 2주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새로운 작업 표준서(SOP)를 작성하고, 실습

을 통해 숙련도를 확인합니다. 파일럿 생산 200대를 실시하여 품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100 PPM 이하 불량률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6개월차에서는 파일럿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종 공정 파라미터를 확정합니다.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 문서를 완성하고, 고객(완성차 조립 공장) 승인을 받습니다. SOP(Start of Production)를 

선언하고, 초기 양산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Daily SPC Review, 100% 검사)을 수행합니다. 

시나리오 2는 "EV 모터 라인 셋업"입니다. 화성 공장 일부를 PE(Permanent Magnet) 모터 생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본(닛덴소 등)·독일(글로브 등) 2개 벤더의 헤어핀 와인딩 장비를 평가·선정하고, 장비 사양서

(URS)를 작성합니다. 클린룸급 환경 제어(온도 ±2°C, 습도 40-60%RH, 파티클 카운트)를 설계하고, 기존 가

공 환경(절삭유 비산, 금속 칩)과의 격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고전압 안전 프로토콜(PPE 요건: 절연 장갑, 안면 

보호구, 절연 공구; 격리 절차: LOTO; 구조 절차: AED 배치, 화상 응급처치)을 수립합니다. 희토류 자석(NdFeB) 

로터의 수입검사 계획(자속 밀도 측정, 코팅 두께, 외관 검사)을 개발합니다. EOL 모터 다이노 테스트(100% 토

크-속도 특성 검증, 100% 절연 저항 측정, 샘플링 NVH 측정)를 구축합니다. SOP 후 3개월 내 사이클타임 45

초/대 달성이 목표입니다. 

시나리오 3은 "변속기 오일 누유 긴급 품질 대응"입니다. 필드에서 특정 모델 변속기의 0.3% 보증 클레임이 접

수되면, 즉시 품질·R&D·협력사 합동 8D 조사팀을 구성합니다. 불량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분석(Teardown 

Analysis)을 실시하고, 누유 위치(케이스 결합면)를 특정합니다. 6개월간의 SPC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란트 도

포 로봇의 토출량 파라미터가 특정 시점부터 드리프트(서서히 벗어남)했음을 식별합니다. 실란트 협력사(쓰리본

드 등)에 조사를 요청한 결과, PPAP(생산부품승인절차) 통보 없이 레진 배치 조성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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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책으로 파이프라인 내 2,000대에 대해 100% 리크 재검사를 실시하고, 실란트 점도 수입검사를 강화하

며, 관리계획서를 갱신합니다. 항구 대책으로 실란트 도포량 SPC 관리 강화(관리 한계 축소), 실란트 배치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화(협력사 품질 협약 갱신), 리크 테스트 감도 향상(헬륨 검출기 도입 검토)을 수행합니다. 

5-7.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직무 변화와 미래 역량 

스마트팩토리와 Industry 4.0은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직무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MES는 이제 

단순한 생산 실행 시스템을 넘어, 공정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분석·시각화·경보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발

전했습니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MES는 모든 CNC 머시닝센터의 스핀들 부하, 공구 수명 카운터, 가공 사이클

타임, 불량 코드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모든 조립 스테이션의 체결 토크, 실란트 도포량, 리크 테스트 결과를 

기록합니다. 모든 검사 장비(CMM, 표면조도계, 기어 측정기)의 측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SPC 관리도에 반영합

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물리적 생산라인의 가상 복제본을 구축하여, 신모델 도입 시 라인 변경의 영향을 사전 시뮬

레이션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엔진 변형의 가공 공정을 추가할 때, 디지털 트윈에서 CNC 주축 이동 경로, 

공작물 물류 동선, 작업자 동선, 사이클타임을 시뮬레이션하여, 실제 라인 변경 전에 병목과 간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IoT 기반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은 CNC 스핀들의 진동(가속도 센서), 전류(모터 전류 모니터), 온

도(열전대/적외선) 데이터를 연속 수집하여, 베어링 고장, 스핀들 런아웃 증가, 볼스크류 마모 등을 사전에 예측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 시스템을 통해 비계획 다운타임을 최대 90% 감소시킨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AI/머신러닝의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몇 가지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 검사(딥

러닝 기반 가공면 결함 자동 검출, 기존 룰 기반 검사 대비 검출률 30% 향상), 가공 파라미터 최적화(공구 수

명과 표면 품질의 트레이드오프를 AI가 최적화), 수요 예측 기반 생산 스케줄링(완성차 라인의 수요 변동에 따른 

파워트레인 생산 순서 최적화)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역량 요구사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에서 "기계와 데이터를 모두 다루는 엔지니어"로의 진화가 요구됩니다. PLC 프로그래밍(래더 다이어그

램 해독, 간단한 로직 수정), MES 데이터 분석(SQL 기초, 데이터 시각화), SPC 소프트웨어 활용(Minitab, 

JMP), 기초 통계(회귀분석, ANOVA, DOE)는 이제 "있으면 좋은" 역량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ython이나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으면 추가적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5-8. 파워트레인이 차체·도장·의장과 구별되는 핵심 특성 

파워트레인 라인이 다른 생산라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정

밀도 수준에서, 차체(Body Shop)는 mm 수준의 용접 정밀도(스폿 용접 위치, 간격), 도장(Paint Shop)은 표면 

품질(먼지, 오렌지필, 색상 매칭), 의장(Final Assembly)은 체결 토크와 전장 기능 검사가 주요 품질 포커스인 

반면, 파워트레인은 μm 수준의 치수 정밀도,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가 핵심입니다. 이는 파워트레인이 "기능 

성능 자체"를 직접 검증하는 유일한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수준에서는 가공 공정이 CNC에 의해 거의 완전 자동화(자동화율 95% 이상)되어 있어, 공정기술 엔지

니어의 역할이 "수작업 관리"보다는 "설비·공구·파라미터 관리"에 집중됩니다. 조립 공정은 인간과 로봇의 협업

(자동화율 60-80%)으로, 사람의 판단과 미세 조정이 필요한 혼합 자동화 방식입니다. 

환경 특성에서는 절삭유/냉각수 관리(오일 미스트 환경, 미끄러움 주의, 냉각수 농도/pH/미생물 관리)가 파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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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고유의 HSE(Health-Safety-Environment) 이슈입니다. 도장의 온습도 제어(폭발 위험 관리), 의장의 인

체공학(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관리와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검사 체계에서는 파워트레인만의 고유한 EOL(End-of-Line)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엔진 콜드테스트(전기모터로 

엔진을 회전시켜 압축 압력, 유압, 진동, 소음을 비파괴적으로 측정), 변속기 기능 테스트(각 변속단 체결, 유압, 

소음 측정), 모터 다이노 테스트(토크-속도 특성, 효율, NVH)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시험은 다른 공정(차체, 

도장, 의장)에는 없는 파워트레인 특유의 검증 단계입니다. 

5-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면접에서 "파워트레인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비하여, 소재(주

조)→가공(머시닝)→조립→완성차 공급의 3단계 공정 구조와 그 안에서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역할(품질향상, 투

자비 관리, 신차 대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ICE 엔진 가공(보링/호닝, 표면조도 Ra < 0.4μm 관리)과 EV 모터 조립(헤어핀 와인딩, 에어갭 균일성 관

리)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직무 이해도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

니라, "관리의 본질은 같다—정밀도의 대상이 기계적 치수에서 전자기적 성능으로 전환될 뿐"이라는 통찰을 보여

주면 깊이가 있습니다. 

OEE, Cpk, PPM 등 핵심 KPI 용어의 의미와 개선 방향을 숙지하고, 학부 과정의 실험·실습 경험을 이들 KPI 개

선과 연결하여 사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졸업 프로젝트에서 CNC 선반의 가공 실험을 수행할 때, 

표면 거칠기 Ra를 KPI로 설정하고 절삭 조건(속도, 이송, 깊이)을 변수로 한 실험 계획법(DOE)을 적용하여 최

적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이 경험은 기아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가공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동

시에 개선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구조입니다. 

또한 "왜 하필 파워트레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핵심 성능(출력, 연비, 배출가스, NVH)을 결정하

는 것이 파워트레인이며, ICE→HEV→BEV 전환이라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바로 파워트레인 영역

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실행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은, 자동차 공학의 핵심을 경험하면서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논리가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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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84 

19. EBN — 기아 연간 실적 역대 최대 매

출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7247 

20. 더퍼블릭 — 기아 4분기 실적 관세 영

향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92394 

21. 헤럴드경제 — 기아 관세 영향 영업이익 감소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64751 

22. Hyundai Motor Group — 기아 2025년 경영실

적 — https://www.hyundaimotorgroup.com/en/news/CONT0000000000201379 

23. Hyundai Motor Group — PV5 글로벌 수

상 — https://www.hyundaimotorgroup.com/en/news/CONT0000000000196576 

24. Georgia.org — Kia EV9 Production Expansion — https://georgia.org/press-release/kia-

invest-over-200-million-ev9-production-expansion 

25. Electrek — Kia EV6 EV9 Georgia Production — https://electrek.co/2025/04/01/kia-ev6-

ev9-enter-full-scale-production-georgia/ 

26. InsideEVs — Kia EV Sales January 2026 — https://insideevs.com/news/786290/kia-ev-

sales-january-2026/ 

27. Electrek — Kia EV3 Small Electric SUV — https://electrek.co/2026/01/06/kia-ev3-small-

electric-suv-doing-big-things/ 

28. 기아 글로벌 — 조직문화 페이

지 — https://worldwide.kia.com/kr/company/sustainability/employees-support/organization 

29.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2025년 자동차산업 동향 — https://kaica.or.kr/contribute/1379 

30. 미래에셋증권 — 2026 전망 자동차 Equity 

Research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download/21401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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